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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중·고등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방향 제시를 목적에 둔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된 학생선수 13,205명의 

응답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 등, 종속변인은 

성적폭력, 성적 수치심,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으로 구성하

였다. 분석 결과 첫째,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팀 분위기,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체육계 폭력허용도, 소속 종목 인권의식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운동 관련 불공정 경험은 팀 

분위기,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허용도 수준,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학생선수, 팀 분위기, 종목 인권, 체육계 인권,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계 폭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 realistic policy direction to reduce human rights violations by analyzing the 

mechanisms of its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The method analyzed the response data of 13,205 student athletes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sexual violence, sexual shame,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bullying, invasion of privacy and learning rights, and unfair leaders' actions related to 

exerci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team atmosphere,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their sports and 

in the sports field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hysical and language violence, bullying, privacy 

and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s. Second, for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team atmosphere 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community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the permission 

of violence in the sports community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their sports did not appear as meaningful 

variabl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unfair experience related to exerci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eam 

atmosphere, the overall level of violence in the sports community, and the its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community.

Key Words : Student-Athletes, Environment in team, Human right in Event, Human right in Sports, Sports human 

right abuse, Sport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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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권이란 누구나 태생의 시점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는 권리[1]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권은 현재 일상적인 관심을 뛰어넘어 중요한 삶의 조건

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학교와 사회 일반에서 인권에 관한

관심들이 증대[2]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인권의식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당시 체육부)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3]. 이후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등

[4-8]이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청소년과 달리 같은 연령대인

스포츠계 학생선수(청소년)의 인권은 진학, 성적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등한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9]. 1980

년대 이전에 이미 한국의 스포츠는 국가 위상 제고와

엘리트 중점 육성을 통한 국력 과시가 목적이었으며, 그에

따른 승리지상주의가 스포츠계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인권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문제는 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스포츠에서는

승리가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 학생선수의 인권은 무시

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1].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은 

선수의 진학, 지도자와의 관계, 용기 부족 등으로 수면

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10,11].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수영 국가대표 선수의 학습권 보장 

요구에 따른 태릉선수촌 입소 거부 사건, 2003년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목숨을 잃은 고등학교 레슬링선수 사건 

등을 볼 수 있다[12-14]. 2019년에는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가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15], 2020년 철인3종 종목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각종 체육단체의 비리와 관련하여

스포츠선수의 인권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학생선수의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비리 근절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2020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된 법인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학계 역시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들을 진행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프로운동

선수 및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방안 및 인권측정 등, 즉 인권 의식 향상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16-18]. 반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교육적 담론, 인권교육 방향, 해결방안 제시와

관련된 연구[19-21]가 주로 진행되었고, 학습권, 폭력, 

성폭력의 인권침해 발생구조와 보장에 관한 연구

[22-24], 그밖에도 학생선수 인권에 대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분석[25] 등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성별, 연령, 장소 등에 따른 성폭력·

폭력 등의 유무 및 인권침해 유형 구분과 같이 일반적인 

구분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를 정량적으로 수치화

한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를 통해 근본적인 인권침해 문제해결이나 학생선수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건

사실이다. 또한 실제 학생선수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들을 수 있는 실태조사는 더디고 느리게 시작되었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권고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

라인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 선언하였다[12,13].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도 속속히 대책을 발표하며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점진적으로나마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연구는 이러한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인권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팀분위기, 팀의 특성 등을 설명하였고, 특히 

선수와 지도자 등 구성원의 인권의식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폭력·따돌림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팀 분위기는 조직(단체)에 소속된 소속

원이 조직 안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26]

으로 작용하며, 팀 분위기가 일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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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특히 폭력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높다고 설명

한다[26-28]. 더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폭력’, ‘성폭력’ 

‘차별’, ‘학습권침해’ 등 인권침해로 다뤄진 스포츠계의 

문제점들을 일시적인 제도개선과 단발성인 교육으로 해

결하려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전통과 관습이라는 포장 

아래 악습과 악행으로 체육인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9-31].

스포츠 인권침해를 분석한 Hong[32]은 체육계의

구조적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 스포츠의 특수한

환경을 제시하며 ‘섬 문화’로 대표되는 그들만의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Hong의 시각은 인권침해를 분석

할 때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분위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Freischlag 와 Schmidtke[33]

는 스포츠 폭력의 발생 원인이 스포츠 자체의 차별적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면에서 소속 

스포츠의 지배적인 규범적 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Wolfgang과 Ferracuti[34]는 하

위문화 이론을 통해 일탈, 폭력의 사용은 그들의 조직 

문화 내에서는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성과 

연관된다고 설명하며 소속 집단의 구조적 하위문화가 

규범적 체제로서 자리 잡고 있고 구성원들이 이러한 규

범을 내면화한 가치, 신념, 태도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스포츠 인권침해와 관련하

여 현재 속해있는 소속 팀과 관련하여 내면화된 인식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도 체육계, 해당 

종목, 그리고 소속 팀에 대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태도, 

인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보며 소속팀 분위기에 대한 인

식, 소속 종목에 대한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팀 분위기, 종목의 분위기, 개인

의 인권 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

탕으로 미시·거시적 시각에서 인권침해의 다양성을 고

려한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체육

계 인권침해를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살펴보거나 폭력, 

성폭력 등 세부적인 각각의 요인으로 보면서 원인을 찾

고자 했던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인권침해

의 물리적, 언어적, (성)폭력적 속성 등을 고려하여 6개

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권침해 하위유형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진학, 

성적, 나이 등으로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가장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

으로 하여 구조화된 도구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

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육계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체육계에서의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

재 운동을 하고 있는 팀의 인권과 관련된 팀 분위기, 현

재 운동하고 있는 종목이 인권과 관련된 소속종목의 인

권의식, 그리고 체육계 전반의 인권과 관련된 체육계 인

권의식 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인권침해의 6

개 세부 유형, 즉 성적 폭력. 성적 수치심, 신체 폭력, 언

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

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포탈DB에 등록

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과 관련하여 팀과 종목의 특성, 

그리고 체육계의 인권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

가를 파악하여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는 인권의식 향상 정책, 교육·홍보 방향 등의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모형

인권침해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부터 사생활 침해 등

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

학교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성적 폭력. 성적 수

치심,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 인권

침해를 세부적인 6개 하위 영역으로 나눠서 상세히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에 각각 

소속팀의 분위기, 소속 종목에 대한 인권 인식, 체육계

에 대한 인권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았으며 이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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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

여 이 연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스포츠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

공받아 분석하였다. 스포츠인권실태조사는 국민체육진

흥법과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에 기초하여 지난 

2021년 최초로 시행되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를 비롯하여 프로·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2021년 10

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1]. 따라서 이 연구는 체육인 

등록 전문 웹사이트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지원포털DB

에 등록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스포

츠윤리센터가 수집한 13,20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변수의 구성 

스포츠인권실태조사의 문항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체육기관에서 시행하였던 유사 프로젝트의 설문을 

기반으로 하여 이번 조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자문위

원 4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신

뢰성 있는 문항을 개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투입된 

변수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인권침해 경험이며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인권침해 경험을 다음과 같이 하위 여섯 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첫째, 성적폭력/성적 수치심(sns 등 온라인 

포함), 둘째, 신체 폭력, 셋째, 언어 폭력(sns 등 온라인 

포함), 넷째, 따돌림(sns 등 온라인 포함), 다섯째, 사생

활 및 학습권 침해(sns 등 온라인 포함), 여섯째, 운동관

련 공정하지 않은 감독/코치의 행동(시합 참여 기회, 주

전 및 선발 출전, 고등, 대학교 진학 및 추천 등) 등이다. 

이때 각각 항목별 응답범주는 1=‘경험한 적 있음’, 

2=‘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목격한 적은 있음’, 3=‘경험이

나 목격한 적이 전혀 없음’ 등 3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직접적 인권침해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 1번 ‘있음’으로, 경험하

지는 않았으나 목격한 적이 있거나, 경험이나 목격한 적

이 전혀 없는 경우는 모두 0번 ‘없음’으로 리코드하여 직

접적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로 소속팀의 분위기, 소속팀 

종목의 인권 인식, 그리고 체육계 인권 인식으로 구성되

었다. 먼저 소속팀의 분위기의 경우 ‘선수들과 지도자(감독, 

코치 등)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 ‘운동부, 스포츠클럽 소속

팀원들간에 허물없이 대화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운동부, 스포츠클럽에서는 선수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도와준다’, ‘팀과 지도자는 경기를 잘 못한 선

수를 다독이고 응원한다’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져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소속팀 분위기 관련 

문항들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간

직각을 가정하는 배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요인 적재값은 .891~.923, 공통성은 .794~.85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도 분석 결과 4개 문항의 신뢰도값

(Cronbach's Alpha)는 .930로 나타나 하나의 단일 요인

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소속팀 종목 인권 인식의 경우 ‘소속된 종목 

스포츠계의 언어/신체 폭력 및 따돌림 실태는 심하지 않

다고 생각함’, ‘소속된 종목 스포츠계의 성적폭력 실태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함’, ‘소속된 종목 스포츠계의 사생활 

침해 실태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함’, ‘소속된 종목 스포츠

계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함’, 의

4개 항목이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그렇다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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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소속팀 종목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팀의 인권 

인식 4개 문항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값은

.944~.96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값(Cronbach's 

Alpha)은 .964로 나타나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계 인권 인식의 경우 ‘스포츠계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최근 스포츠계에서 인권 관련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함’, ‘최근 스포츠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함’, ‘최근 스포츠계에서 인권 문제를

공정하게 대처 및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함’, ‘스포츠계에

서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기가 편리함’,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

면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와 기구가 있음’ 등 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척도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렇다, 5=매우그렇다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뤄졌다.

체육계 인권 인식과 관련된  6개 문항에 관한 요인

분석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계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이 요인2로(요인적재값

=.998), 그 외 5개 문항이 요인1로(요인적재값=.820~.906)

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분산은 각각 요인1의 경우 

64.256%, 요인2의 경우 16.742%로 총분산은 80.998%로

나타났으며 문항 5개로 구성된 요인1의 신뢰도값

(Cronbach's Alpha)은 .9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인1을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요인2를 ‘체육계 폭력

허용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2.3. 분석 방법 

체육계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경험 여부(0=없다, 1=있다)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 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진

행하였고 독립변수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위한 확인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그리고 각 변수간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인권침해 하위범주를 각각 종속변

수로 하여 6회에 걸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때 통제

변수는 성적폭력, 성적 수치심 등 민감한 질문을 고려

하여 성별을 투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전체 13,205명 중 남자 학생선수가

71.7%(9,469명), 여자 학생선수가 28.1%(3,736명)이며 

중학교 학생선수가 51%(6,728명), 고등학교 학생선수가

43.2%(5,689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 종목을 

살펴보면 구기 종목 소속 학생선수가 51.7%(6,828명)로 

가장 많았고 투기 종목 소속 학생선수가 21.4%(2,815명)

로 2순위로 나타났다. 동계종목 소속 학생선수의  경우 

빙상 종목 1.6%(216), 설상 종목 0.4%(54명)으로 총 

2%(270명)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demographic of research subjects 

(n=13,205)

Category N %

Gender
Male 9,469 71.7

Female 3,736 28.1

School

High

First grade 2,387 18.1

Second grade 2,397 18.2

Third grade 1,944 14.7

Middle

First grade 2,081 15.8

Second grade 2,107 16.0

Third grade 1,501 11.4

No response 788 6.0

Sport Event

Physical Sports 2,815 21.4

Race Sports 937 7.1

Water Sports 582 4.4

Ball Sports 6,828 51.7

Snow Sports 54 .4

Ice Sports 216 1.6

Sliding 11 .1

Others 964 7.3

No response 788 6.0

Total 13,205 100

3.2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분석 결과

체육계 인권침해의 6개 세부 유형별 직, 간접적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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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uman right abuse of research subjects  

(n=13,205)

Category N %

Sexual Violence/

Sexual Shame

(Including SNS, 

online)

Experience 163 1.2

Witness not 

experience
408 3.1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2,634 95.7

Physical 

Violence

Experience 478 3.6

Witness not 

experience
564 4.3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2,163 92.1

Verbal

Violence

(Including SNS, 

online)

Experience 519 3.9

Witness not 

experience
775 5.9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1,911 90.2

Bullying

(Including SNS, 

online)

Experience 188 1.4

Witness not 

experience
494 3.7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2,523 94.8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 and 

privacy

(Including SNS, 

online) 

Experience 216 1.6

Witness not 

experience
405 3.1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2,584 95.3

Unfair behavior of 

Headcoach/coach

regarding training

Experience 287 2.2

Witness not 

experience
570 4.3

None experience and 

Witness
12,348 93.5

Total 13,205 100

Table 2를 통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침해의 

직접적 피해 경험은 1%~ 4% 수준으로 나타났고,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성적 폭력/성적 수치심의 경우 1.2%(163

명), 신체 폭력의 경우 3.6%(478명), 언어 폭력의 경우 

3.9%(519명), 따돌림의 경우 1.4%(188명),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의 경우 1.6%(216명), 시합 참여 기회, 주전 

및 선발 출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과 추천 등과

관련된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의 경우 

2.2%(287명)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언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선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적 폭력/성적 수치심의 경우 95.7%(12,634명)

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

하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다음으로 주요 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3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을

보면 소속 팀 분위기 변수의 경우 평균값이 17.74, 소속 

종목의 인권의식 변수는 15.39로 나타났고, 스포츠계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평균 2.52를 보였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은 6개 항목 모두에 1.96-1.98수준으로 나타내

2점 ‘없음’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 응답 범주를

살펴보면 스포츠계에서 어느 정도 폭력은 발생할 수에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응답자의 23.3%가 ‘그렇다

(그런 편이다=16.5%, 매우 그렇다=6.7%)’라고, 응답자의

26.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49.9%가

중립 또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variables

Category Min. Max. Mean SD.

Environment in Team 4 20 17.74 2.81

Human Right Abuse in Event 4 20 15.39 4.90

Sport Violence in Sports 1 5 2.52 1.23

Human Right Abuse in Sports 5 25 19.51 4.53

Sexual Abuse 1 2 1.98 .11

Physical  Violence 1 2 1.96 .18

Verbal Violence 1 2 1.96 .19

Bullying 1 2 1.98 .11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 and 

privacy
1 2 1.98 .12

Unfair behavior of coaches 1 2 1.97 .14

Total 13,205

3.4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Table 4의 상관관계　 계수

(Pearson's r)값이 모두 0.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팀 분위기는 소속 종목의 인권 

의식(r=.283, p<.001),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r=.449,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체육계

폭력 허용인식과는 부적인 상관관계(r=-.104, p<.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팀의 분위기가 

우호적, 민주적 일수록, 소속 종목 및 스포츠계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피해가 적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체육계 폭력의 허용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속 종목 인권 인식 변수와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변수도 정적인 상관관계(r=.4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록, 체육계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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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Category (a) (b) (c) (d)

Environment in Team(a) 1

Human Right  in Event(b) .283*** 1

Sport Violence in Sports(c) -.103*** -.015 1

Human Right Abuse in Sports(d) .449*** .419*** .007 1

***p<.001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out 

affecting factors on human right abuse

(n=13,205)

B SE Wald Exp(B)

Model1: Sexual Violence/Sexual Shame(1=Yes,0=No)

Environment in Team -.133 .027 23.902 .876***

Human Right Abuse in Event -.029 .020 2.057 .971

Sport Violence in Sports .147 .076 3.738 1.159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59 .023 6.570 .943*

Nagelkerke R2=.062, χ2=84.805(p<.001), df=5

Hosmer & Lemeshow = 2.638 (p>.05)

Model2: Physical Violence(1=Yes, 0=No)

Environment in Team -.175 .018 98.452 .839***

Human Right Abuse in Event -.042 .014 9.520 .958**

Sport Violence in Sports .436 .053 67.304 1.547***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74 .016 21.742 .928***

Nagelkerke R2=.125, χ2=324.760(p<.001), df=5

Hosmer & Lemeshow = 8.502(p>.05)

Model3: Verbal Violence(1=Yes, 0=No)

Environment in Team -.195 .016 140.028 .823***

Human Right Abuse in Event -.040 .013 9.210 .961***

Sport Violence in Sports .334 .051 43.234 1.397***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99 .122 43.775 .880***

Nagelkerke R2=.152, χ2=430.799(p<.001), df=5

Hosmer & Lemeshow = 5.763(p>.05)

Model4: Bullying(1=Yes, 0=No)

Environment in Team -.166 .026 43.861 .847***

Human Right Abuse in Event -.042 .020 4.430 .959*

Sport Violence in Sports .272 .075 13.018 1.313***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76 .023 11.201 .927**

Nagelkerke R2=.093, χ2=135.317(p<.001), df=5

Hosmer & Lemeshow = 10.668(p>.05)

Model5: Infringement of learning right and privacy(1=Yes, 0=No)

Environment in Team -.171 .025 47.635 .842***

Human Right Abuse in Event -.042 .020 4.223 .959*

Sport Violence in Sports .235 .078 9.147 1.265**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97 .023 18.586 .907***

Nagelkerke R2=.110, χ2=155.546(p<.001), df=5

Hosmer & Lemeshow =11.995 (p>.05)

Model6: Unfair behavior of coach (1=Yes, 0=No)

Environment in Team -.226 .020 123.441 .798***

Human Right Abuse in Event -.017 .017 1.012 .983

Sport Violence in Sports .193 .063 9.371 1.213**

Human Right Abuse in Sports -.084 .019 20.300 .919***

Nagelkerke R2 =, χ2=268.293(p<.001), df=5

Hosmer & Lemeshow =10.336 (p>.05)

Total=13,205(response=12,417, no response=788)

***p<.001, **p<.01, *p<.05

3.5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권침해 경험의 세부 하위 6개 영역을 종속변수으로 

하여 모형1=성적폭력/성적 수치심 경험, 모형2=신체 폭력 

경험, 모형3=언어폭력 경험, 모형4=따돌림 경험, 모형5=

사생활, 학습권 침해 경험, 모형6=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경험으로 구성하여 각 변수의 경험 

유무에 관하여(1=있음, 0=없음),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 인식, 체육계 폭력 허용인식, 체육계인권침해 인식

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Hosmer & 

Lemeshow 검증을 통해 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측빈도와 예측빈도 

간에 차이가 없으며 이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이 경험유무 

집단을 잘 분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

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을 보면 

시합 참여 기회,  주전 및 선발 출전 기회, 진학 및 추천 

관련 불공정 경험 유무와 관련된 모형6의 설명력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 폭력/성적 수치심과 관련한

모형1의 설명력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모형1의 경우 팀 분위기, 체육계 인권 침해 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팀의 분위기가 비민주적일수록(OR=.948, 

p<.001), 체육계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인식할 수록

(OR=.943, p<.05) 성적 폭력. 성적 수치심관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형

2의~모형5의 경우 독립변수로 투입한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 의식, 체육계 폭력 허용인식, 체육계 인권

침해 인식 수준 등 4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탕하여 각각의 모형을 해석

하면 먼저 모형2의 경우 팀 분위기가 비민주적일수록

(OR=.839, p<.001),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OR=.958, p<.01),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 수록(OR=1.547, p<.001),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OR=.928, 

p<.001), 신체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체육계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

경우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은 54.7%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팀이 비민주적일 

수록(OR=.823, p<.001),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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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할수록(OR=.961, p<.001),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 수록(OR=1.397, p<.001),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OR=.880, 

p<.001), 언어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4 역시 팀이 비민주적일수록(OR=.847, 

p<.001),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

수록(OR=.959, p<.001),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

도 수준이 높을 수록(OR=1.313, p<.001), 체육계 인권

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OR=.927, p<.001), 

따돌림 피해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5와 모형6은 체육계 인권실태 의식으로 

체육계 폭력 허용도 수준과 인권 의식을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먼저 모형5의 경우 팀의 민주적, 우호적 수준이 

낮을수록(OR=.842, p<.001),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OR=.959, p<.05), 체육계 전반

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 수록(OR=1.265, 

p<.01),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OR=.907, p<.001), 사생활 및 학습권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모형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 실태를

제외한 팀의 비민주적 수준(OR=.798, p<.001),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OR=1.213, p<.01), 체육

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OR=.919, p<.001) 높을수록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진행한 스포츠

인권침해실태조사의 학생선수 13,205명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팀 분위기와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은 성적 

폭력. 성적 수치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자유를 억압하는 팀 분위기는

선수들의 자기 결정권을 통제하고 이는 가해자(지도자 

및 상급생 등)이 가하는 성적 폭력 등에 취약해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20, 3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오랜 기간 스포츠계

에서 변하지 않는 관습과 경직된 상하 구조의 문제들을 

단순히 합숙 훈련 등을 막아서 그들의 생활방식을 변화

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 아닌 팀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함의점을 제시한다.

둘째, 팀 분위기가 비민주적일수록 소속 종목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신체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 폭력의 높은 허용도 수준

에 따라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무엇보다 연구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중·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큰 시기를 겪으

면서 타인을 모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11,12,20]. 따라서 폭력이 모방, 학습되지 않도록 폭력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팀 분위기가 비민주적일 수록, 소속 종목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폭력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가

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언어 폭력

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실

태조사를 살펴보면 동료 간, 지도자와 선수 간 언어폭력

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한다[14,15]. 

무엇보다 선행연구들은, 폭력은 행동과 언어로 전이 되

고 또한 팀 전체로 전이 되며, 나아가서는 종목과 체육

계 전체에 영향[36, 37]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만큼 학생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언

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팀이 

비민주적일수록,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

식할수록,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

수록, 체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따돌림 피해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29,38]들

도 집단따돌림이 발생하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의 문제

행동, 분위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팀의 민주적, 우호적 수준이 낮을수록 

소속 종목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체육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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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인식 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사생활 및 학습권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서 스포츠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를 중요시하고 입

시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학교일수록 선수의 사생

활 억압과 학습관 박탈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10, 11]

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여섯째, 팀의 비

민주적 수준,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의 허용도 수준, 체

육계 인권침해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 관련 공정하

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현장에서 학생

선수에게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도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

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

자를 대상으로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런 면

에서 캐나다 코칭협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책임감있는 

코칭을 위한 윤리교육을 포함한 3단계 코칭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미시수준에서 소속팀 내 인권, 

중범위 수준에서 소속 종목의 인권, 그리고 거시수준에

서 체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피해의 관계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연구결과에서 팀 분

위기 요인이 6개 하위 인권침해 하위유형에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교체육정책 및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다. 학생선수는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와 소속팀에서 

보내고 있는만큼 소속팀의 통제적 문화, 폭력 허용적 문

화 등은 직접적인 인권침해에 연결될 수있고,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인만큼 인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인권의 실현을 위

해서는 교육대상의 특성 뿐만 아니라 팀과 종목의 특성

도 고려해야 하며 체육계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접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스포츠가  성적

지상주의, 국가주도의 엘리트 중심주의, 암묵적 폭력 허

용 문화의 구조 속에서 성장해오면서 외현화된 문제 중 

하나인 인권 침해의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함의점

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

는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학생선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교육적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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